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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ce rates of bacterial canker, bacterial leaf spot and postharvest fruit rot on the Korean yellow-fleshed 
kiwifruit cv. Haegeum were compared with those on the most popular green-fleshed kiwifruit cv. Hayward 
grown in several naturally infected kiwifruit orchards in 2013 and 2014. The percentages of diseased leaves 
caused by bacterial canker were 18.5% and 17.3% on Hayward in 2013 and 2014, but those on Haegeum were 
1.2% and 0%, respectively. The percentages of diseased leaves caused by bacterial leaf spot on Hayward were 
63.5% and 16.2% in 2013 and 2014, respectively, but no bacterial leaf spots were observed on Haegeum in 
both years. The average percentages of diseased fruits caused by postharvest fruit rot were 24.2% and 20.5% 
on Hayward in 2013 and 2014, while 6.3% and 4.4% and Haegeum, respectively. Botryosphaeria dothidea was 
turned out to be the major pathogen of postharvest fruit rot on both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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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다래 또는 참다래라고도 불리우는 키위(kiwifruit, Chinese 

gooseberry)는 한반도 남단에서 1,300 ha 정도 재배되고 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아열대 과수인데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키

위 품종은 녹색 과육을 가진 그린키위(Actinidia deliciosa)와 황

색 과육을 가진 골드키위(A. chinensis)로 대별된다. 대표적인 그

린키위 품종인 헤이워드는 197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로부터 

국내로 도입되어 전남, 경남, 제주지역에서 800 ha 정도 재배되

고 있다. 대표적인 골드키위 품종인 해금은 2010년도에 보급되

기 시작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160 ha 정도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도가 높은 골드키위 품종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

요 증대에 따라 해금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육성된 골드키위 

품종 재배면적은 국내 전체 키위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할 만

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Kim 등, 2017; Koh 등, 2017). 

국내에서 40년 동안 재배되어 온 헤이워드 품종에서는 다양

한 병해가 발생하여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Th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ology, 2009). 그러나 

골드키위 품종은 재배 역사가 10년 정도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생육기간에는 궤양병, 세균성점무늬병 등 잎에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취약하고 수확 후 후숙 중에 발생하는 과실무름병에

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Koh, 2008, 2014).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 육성되어 헤이워드 품종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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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금 품종에서는 재배 농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병

해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학술적으로 조사

된 바는 없다. 

궤양병은 키위나무를 죽이거나 과수원을 폐원에 이르게 할 

만큼 키위 재배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이다(Koh, 

2014). 1980년대 후반 제주도에서 처음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 2 (Psa2)에 의한 궤양병이 발생하기 시작

하였고(Kim 등, 2017), biovar 3 (Psa3)에 의한 궤양병은 2011년 

전남 고흥에서 처음 발견된 후 2014년부터 제주도와 경남지역

에서 창궐하고 있다(Kim 등, 2016a, 2016b). 그러나 전국 키위재

배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키위 재배면적이 넓은 전

남지역에서는 주로 Psa2에 의한 궤양병이 창궐하고 있다(Kim 

등, 2017). 

Acidovorax valerianellae에 의한 세균성점무늬병은 궤양병처

럼 키위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고 키위 재배지 전역

에서 창궐하지도 않지만 재배 지역별로 일부 골드키위 품종에

서는 돌발하여 적정 방제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수확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한다(Kim과 Koh, 2018a; Koh, 

2008, 2014). 

한편 주로 Botryosphaeria dothidea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저장

병균에 의해 발생하는 과실무름병은 키위 수확 후 발생하는 저

장병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병인데 무방제 과수원에

서는 60% 이상의 발병과율을 나타낼 만큼 발병이 심하고 국내 

키위 재배지 전역에서 발생하면서 해마다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Kim과 Koh, 2018b; Koh 등, 2003, 2005).

따라서 이 연구는 헤이워드와 더불어 해금 품종이 많이 재배

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 주로 생육기에 발생하는 궤양병과 세

균성점무늬병, 그리고 수확 후 후숙 중에 발생하는 과실무름병

의 발병률을 조사함으로써 주요 병에 대한 헤이워드와 해금 품

종의 저항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조사 품종 및 대상 병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그

린키위 품종인 헤이워드와 골드키위 품종인 해금을 함께 재배

하는 과수원을 선정하여 각각 자연감염에 의해 발생한 궤양병

과 세균성점무늬병 발병률을 2013년과 2014년 발병 최성기에 

조사하였다. 또한 헤이워드와 해금 품종을 관행방식으로 함께 

재배하는 네 과수원을 선정하여 2013년과 2014년 수확한 과실

에서 과실무름병의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궤양병 발병률 조사. 2013년 5월 31일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에 있는 궤양병에 자연감염된 무방제 과수원에서 궤양

병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농장주가 3년전 이 과수원을 매입했

을 때부터 이미 궤양병에 의해 17년생 헤이워드 품종 100여 주 

중에 40여 주가 고사하였고 그 자리에 해금 품종 묘목을 보식

하여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20년생 헤이워드와 4년생 해금 

품종 각각 20주씩을 임의로 선발하여 각 주당 동서남북 방향

으로 50엽씩 총 200엽에 발생하는 궤양병 병반 발생 유무를 확

인하여 발병엽률로써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2014년에는 전년도에 조사한 과수원 농장주가 궤양병이 심

하게 발생한 헤이워드 품종 대부분을 다른 품종으로 갱신하고 

약제방제를 함에 따라 1 km 정도 떨어져 있는 과수원에서 궤

양병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이 과수원에도 3-4년 전부터 궤양

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지만 유기재배 상태로 15년생 헤이워드 

품종 70여 주와 3년생 해금 품종 20여 주를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4년 6월 6일에 각 품종당 20주씩을 임의로 선발하

여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궤양병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세균성점무늬병 발병률 조사. 2013년과 2014년 모두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에세균성점무늬병이 자연발병된 과수원

에서 세균성점무늬병의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이 과수원에는 

15년생 헤이워드 품종 300여주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4년전 헤

이워드 품종 나무의 절반에는 해금 품종을 고접한 상태였다. 

2013년 장마기인 6월 하순경에 세균성점무늬병이 자연감염에 

의해 돌발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서 만연하자 농장주로부

터 긴급진단을 의뢰받았다. 병해조사를 위해 7월 5일에 과수원

을 방문하여 헤이워드와 해금 품종 각각 20주씩을 임의로 선

발하여 각 주당 동서남북 방향으로 50엽씩 총 200엽에 발생하

는 세균성점무늬병 병반 유무를 확인하여 발병엽율로써 발병

률을 조사하였다. 2014년 7월 21일 같은 과수원에서 앞서 기술

한 방법으로 세균성점무늬병의 발병률을 조사하였다. 

병원세균 분리 및 진단. 앞서 2013년과 2014년에 헤이워드

와 해금 품종에서 육안으로 궤양병과 세균성점무늬병 발병률

을 조사한 과수원에서 각각의 병으로 육안진단한 병반으로부

터 병원세균을 분리하여 궤양병과 세균성점무늬병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궤양병으로 진단한 경우에 biovar 종류를 정

밀진단하기 위하여 각 과수원에서 임의로 병든 잎들을 채취하

여 병원세균을 분리하고 Koh 등(2014)과 Lee 등(2016)이 개발

한 PCR 방법을 이용하여 Psa 여부 및 Psa인 경우에 biovar를 판

별하였다.

과실무름병 발병률 조사. 2013년 12월 11일과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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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에서 15-25년생 헤이워드 품

종 나무 일부에 3-5년생 해금 품종을 고접하여 재배하는 과수

원 네 곳으로부터 수확한 과실에서 과실무름병의 발병률을 조

사하였다. 관행방식으로 키위를 재배하고 있는 각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실 200개씩을 수거하여 비닐봉지에 넣고 3주 정도 

상온에서 후숙을 시킨 후 과실에서 나타나는 과실무름병 외

부병징과 내부병징을 관찰하여 발병과율로써 발병률을 조사

하였다. 

과실무름병균 분리 및 진단. 2013년 과실무름병 발병률을 

조사한 과실에서 과실무름병 병징을 나타내는 과육조직절편

을 잘라내어 감자한천배지에 치상한 후 자라는 균총을 순수 배

양하고 단포자를 분리한 후 병원균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여 

과실무름병균을 동정하고 병원균별 검출률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2013년과 2014년 헤이워드와 해금 품종에서 발

생한 궤양병, 세균성점무늬병과 과실무름병의 발병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고 통계상의 유의수

준은 p<0.001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궤양병 발병율. Psa에 의해 발생하는 궤양병은 잎에 특이적

인 연두색 테두리를 가진 점무늬 증상을 일으키는데(Fig. 1A-

D). 궤양병 병반이 있는 잎 표면이나 뒷면에 투명한 세균유출

액이 흘러내리기도 한다(Fig. 1E). 기상조건이 습하거나 장마철

Fig. 1. Symptoms of bacterial canker, bacterial leaf spot and postharvest fruit rot on green-fleshed kiwifruit cv. Hayward and yellow-fleshed 
kiwifruit cv. Haegeum. (A, B) halo spots caused by bacterial canker on the upper and reverse sides of leaf on Hayward; (C, D) halo spots 
caused by bacterial canker on the upper and reverse side of leaf on Haegeum; (E) bacterial ooze from halo spot on Hayward; (F) angular 
spots caused by bacterial canker on the upper side of leaf on Hayward; (G) bacterial leaf spot symptom on the upper side of leaf on Hayward; 
(H) bacterial ooze from bacterial leaf spot on the reverse side of leaf on Hayward; (I, J) external and internal symptoms of ripe rot on Hayward; 
(K, L) external and internal symptoms of ripe rot on Haegeum.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4  No. 3178

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경우에는 연두색 테두리가 없는 급성

형 점무늬 증상을 일으키는데 급성형 궤양병 병반은 육안으로

는 세균성점무늬병 병반과 거의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 유사하

다(Fig. 1F) (Kim과 Koh, 2018a; Lee 등, 2013). 따라서 2013년과 

2014년에 궤양병 발병률을 조사한 두 과수원에서 조사한 증

상이 궤양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든 잎을 채집하여 

Koh 등(2014)과 Lee 등(2016)의 방법으로 진단한 결과 모든 병

반에서 Psa만 검출되었으며, Psa biovar 중에서는 Psa2로 동정

되었다.  

따라서 2013년 궤양병균 Psa2에 의해 자연감염된 키위 과수

원에서 조사한 헤이워드와 해금 품종에서 궤양병 발병엽률은 

각각 18.5%와 1.2%인 반면에 2014년 궤양병균 Psa2에 의해 자

연감염된 키위 과수원에서는 헤이워드 품종에서 궤양병 발병

엽률이 17.3%였지만 해금 품종에서는 궤양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Fig. 2A). 또한 2013년 조사한 키위 과수원에서 해금 품

종에서 1.2%의 궤양병이 발생되었지만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금 품종에서 엽당 평균 병반수가 헤이워드 품종에 비해서 극

히 적을 뿐만 아니라, 엽당 평균 병반크기도 헤이워드 품종에 

비해서 매우 작았다. 

대부분의 식물은 생육에 따라 병저항성이 유도되고 저항

성 정도는 식물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Develey-Rivière와 

Galiana, 2007), 성숙한 과실이나 잎 조직은 어린 조직에 비해 

식물병원세균에 대해 더 저항성을 나타낸다(Jones 등, 1985; 

Vernière 등, 2003). Actinidia속 식물에서도 오래된 잎이 어린 잎

에 비해서 더 저항성이라고 보고되었다(Tyson 등, 2015). 이 조

사에서 해금과 헤이워드 품종의 나이가 같지 않아 저항성 수준

의 차이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헤이워드 품

종보다 훨씬 어린 해금 품종에서 월등하게 낮은 궤양병 발병률

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해금 품종이 헤이워드 품종에 비해서 궤

양병균 Psa2에 대해 높은 양적저항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궤양병균 Psa3는 2014년부터 제주도와 경남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해금 품종이 주로 보급되어 재

배되고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해금 이외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

는 극히 일부 과수원에서만 검출되고 대부분의 과수원에서는 

궤양병균 Psa2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Kim 등, 2016a, 2016b). 따

라서 전남지역에서 궤양병균 Psa2에 양적저항성을 나타내는 

해금 품종을 재배할 경우에 궤양병 피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im 등, 2017). 그러나 궤양병균 Psa3는 주로 

골드키위 품종에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전남지역에서 궤양병균 Psa3의 만연에 대비하여 

Psa3에 대한 해금 품종의 저항성 또는 감수성 정도도 조사되어

야 할 것이다.

세균성점무늬병 발병율. 세균성점무늬병은 앞서 기술한 급

성형 궤양병 병반처럼 잎에 크고 작은 갈색 모무늬 증상을 일으

킨다(Fig. 1G). 장마철처럼 매우 과습한 조건에서는 세균성점무

늬병 병반이 있는 잎 뒷면에 투명하거나 붉은색 세균유출액이 

흘러내리기도 한다(Fig. 1H). 이러한 세균성점무늬병의 전형적

인 병징은 때때로 급성형 궤양병 병징(Fig. 1F)과 육안으로 구분

Fig. 2. Incidence of bacterial canker (A) and bacterial leaf spot (B) on green-fleshed kiwifruit cv. Hayward and yellow-fleshed kiwifruit cv. 
Heageum. Bacterial canker was investigated at two naturally infected orchards, one in 2013 and the other in 2014, respectively and bacte-
rial leaf spot was investigated at a naturally infected orchard in two consecutive year 2013 and 2014, respectively. Incidence rates are ex-
pressed as proportion of diseased leaves. Bars represent mean values among 20 replicate trees each.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
tions. Asterisk denotes significance of p<0.001 between cv. Hayward and cv. Haegeum at each year as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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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에 세균성점무

늬병 발병양상을 조사한 과수원에서 잎에 나타난 증상이 세균

성점무늬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든 잎을 채집하여 

Koh 등(2014)과 Lee 등(2016)의 방법으로 진단한 결과 모든 병

반에서 Psa가 검출되지 않고 전형적인 A. valerianellae만 검출

되어 세균성점무늬병임을 확진하였다.  

따라서 2013년 세균성점무늬병에 의해 자연감염된 과수원

에서 조사한 헤이워드품종에서 세균성점무늬병의 발병엽률이 

63.5%였고, 2014년 같은 과수원에서 조사한 헤이워드 품종에

서 세균성점무늬병 발병률은 16.2%였다(Fig. 2B). 2013년에 비

해 2014년에 헤이워드 품종에서 세균성점무늬병 발병률이 낮

은 원인은 2013년 세균성점무늬병의 발병엽률이 60%가 넘을 

만큼 발생이 심하자 2014년에는 농장주가 발병초기인 6월 30일

부터 10일 간격으로 두 차례 퀴놀론계 항생제인 옥솔린산 수화

제를 살포하여 방제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3년 무방제

인 경우와 2014년 약제방제를 한 경우에 모두 해금 품종에서

는 전혀 세균성점무늬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A. valerianellae에 의한 세균성점무늬병은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3). 세균

성점무늬병은 그린키위(A. deliciosa) 품종보다도 골드키위(A. 

chinensis) 품종에서 발생이 심하다. 특히 골드키위 품종의 일종

이지만 과육 중심부가 붉은색으로 착색되는 레드키위 품종인 

홍양에는 피해가 매우 심하다. 홍양 품종을 재배하는 일부 농

가에서는 장마철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세균성점무늬병이 창궐

하여 여름철에 조기낙엽되기 때문에 과실이 비대해지지 않고 

착색도 되지 않아 정상적인 과실을 전혀 수확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 경우도 있다. 

비록 세균성점무늬병이 궤양병처럼 발병 과수원에서 근처 

과수원으로 쉽게 전염되거나 같은 과수원에서 매년 되풀이되

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수원내에서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키위

나무 덩굴이 덕(pergola) 위에서 엉켜 자라는 특성 때문에 A. 

valerianellae의 전파가 대단히 용이하다. 특히 A. valerianellae
는 빗물이나 비바람에 의해 주로 전파되기 때문에 비가림재배

에서보다는 노지재배에서 세균성점무늬병의 발생과 피해가 심

하다. 해금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전남지역에서는 비가림재배

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과수원이 노지재배이거나 파풍망재배

이기 때문에 세균성점무늬병 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해금 품종이 세균성점무

늬병에 대해 고도 저항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금 품종은 노지

재배에서 취약한 궤양병과 더불어 전남지역에서 세균성점무늬

병 피해를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실무름병 발병율. 키위 과실을 수확한 후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후숙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저장병으로 B. 

dothidea에 의해 발생하는 과실무름병은 외부병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과실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자

국 같은 부위에 표피를 벗겨보면 진한 초록색 가장자리를 가진 

옅은 갈색 원형 또는 타원형 병반을 형성한다(Fig. 1I-L). 일부 

과실에서는 꼭지부분이나 배꼽부분부터 하얀 균사가 자라나

면서 무름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Lee 등, 2001). 2013년 네 과

수원에서 수집한 과실무름병 평균 발병과율은 헤이워드와 해

금 품종에서 각각 24.2%와 6.3%였으며, 2014년 과실무름병 평

균 발병과율은 헤이워드와 해금 품종에서 각각 20.5%와 4.4%

였다(Fig. 3).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전남지역 8개 과수원에서 

수확한 헤이워드 품종에서 발생한 과실무름병 평균 발병과율 

42.0%에 비해 2013년과 2014년에 훨씬 낮은 과실무름병 발병

Fig. 3. Incidence of postharvest fruit rot on green-fleshed kiwifruit cv. Hayward and yellow-fleshed kiwifruit cv. Heageum harvested at four 
naturally infected orchards in two consecutive year 2013 and 2014, respectively. Incidence rates are expressed as proportion of diseased 
fruits. Bars represent mean values among 200 replicate fruits each. Error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Asterisk denotes significance 
of p<0.001 between cv. Hayward and cv. Haegeum at each year as determined by the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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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보였는데 과거에 비해 대부분 키위 재배 농가에서는 과실

무름병 방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제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Koh 등, 2005). 

한편 2013년 과실무름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검출한 결

과 헤이워드와 해금 품종에서 과숙썩음 증상을 일으키는 B. 

dothidea 검출률이 각각 81.4%와 84.9%인 반면에 꼭지썩음 증

상을 일으키는 Diaporthe actinidiae 검출률은 각각 14.6%와 

9.7%였으며, Botrytis cinerea를 비롯하여 기타 병원균 검출률이 

각각 4.0%와 5.4%였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전남지

역 8개 과수원에서 수확한 헤이워드 품종에서 B. dothidea와 D. 

actinidiae가 각각 79.7%와 14.2%씩 검출된 결과와 거의 일치

한다(Koh 등, 2005). 

키위나무 생육기간동안 잎에 발생하는 궤양병이나 세균성점

무늬병은 키위 과실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에 B. dothidea를 비롯한 주요 과실무름병균은 키위나무 생육

기간 동안에 감염을 일으키지만 거의 발병을 하지 않고 잠복기

간을 거쳐 저장 후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

거나 과육의 품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과실의 저장 기간을 직접

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확 후 과실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다(Manning 등, 2003; Pennycook, 1985). 

흥미롭게도 Hort16A와 같은 골드키위 품종과 홍양과 같은 

레드키위 품종은 그린키위 품종인 헤이워드에 비해 과실무름

병에 대해 훨씬 더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헤이워드 품종에서 과실무름병 발병과율보다 해

금 품종에서 과실무름병 발병과율이 1/4 수준 이하로 낮게 나

타난 원인에 대하여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키위 재배 농민들

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키위 소비자들이 선

호하기 시작한 골드키위 가격이 그린키위 가격보다 높은데다가 

골드키위 품종인 해금이 그린키위 품종인 헤이워드보다 과실

무름병에 강하기 때문에 키위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요 약

2013년과 2014년 자연감염된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국산 골

드키위 품종인 해금에서 발생하는 궤양병, 세균성점무늬병과 

과실무름병의 발병률을 그린키위 품종인 헤이워드와 비교하였

다. 2013년과 2014년 P. syringae pv. actinidiae biovar 2 (Psa2)에 

자연감염된 키위 과수원에서 함께 재배되고 있는 헤이워드 품

종에서 궤양병 발병률은 각각 18.5%와 17.3%인 반면에 해금 품종

에서 궤양병 발병률은 1.2%와 0%였다. 2013년과 2014년 A. 

valerianellae에 의한 세균성점무늬병 발병률은 63.5%와 16.2%

였으나 해금 품종에서는 전혀 발병되지 않았다. 2013년 관행방

식에 의해 함께 재배되고 있는 과수원에서 헤이워드와 해금 품

종에서 과실무름병 평균 발병률은 각각 24.2%와 6.3%였으며 

2014년에는 각각 20.5%와 4.4%였다. 두 품종 모두에서 과실

무름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원균은 B. dothidea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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